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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코프, 신에너지 현실화 불투명
주가 급등세 이어가나 현실 가능성 낮아 …카사바 원료 코스트 높아

오디코프를 인수한 윤활유 및 휘발유 첨가제 수출입기업 씨에스엠이 바이오에탄올 사업과 관련해 내놓은  

장밋빛 전망을 토대로 오디코프가 주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현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지적

이 나오고 있다.

9월11일 코스닥 시장에서 오디코프는 전일대비 4.5% 뛰어오른 43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씨에스엠으로의 피인수 소식이 알려진 뒤 7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덕택에 1500원대에서 3배 가까이로 올

랐다.

오디코프에 따르면, 씨엠에스는 인도네시아 람풍주 정부와 공동으로 바이오에탄올 사업에 뛰어들어 2010년 

이후 100억리터의 생산능력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75만 헥타르의 카사바 경작지를 임차해 원료로 하는 에탄올을 생산해 2010년 이후에는 1조원 이상의 매출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획이 현실화되려면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고 이에따라 계획자체가 무산될 공산도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아직 토지 임차 본계약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 사업 자체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오디코프 유상증

자 참여자 가운데 눈에 띄는 후원자가 없다는 점, 에탄올 제조시 카사바 원료가 사탕수수에 비해 많은 비용이 

들어가 사업 현실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위험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에탄올 사업을 위해서는 대량생산 발효공정 기술과 사탕수수, 옥수수 발효 연료에 경

쟁할 수 있는 생산단가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관련 기술을 갖추지 못한 곳이 단기간내 확보할 수 있을 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씨에스엠은 1990년 센츄리코리아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래 Texaco의 연료첨가제 등을 수입해 판매해왔으며, 

2005년 200억원의 매출에 6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SK와의 공급계약이 만료되면서 관련매출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오디코프가 주요사업 변경을 꾀함에 따라 가전제품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투자했던 LG전자는 최근 관

련 지분 전량인 5.7%를 매각했으며, KTB자산운용과 대양창업투자 등도 최근 차익실현을 위해 각각 4.4%, 

5.4% 지분을 매각했다.

오디코프는 9월12일 오후 바이오에탄올 사업과 관련한 투자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

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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